
女性硏究

The Women’s Studies
2017. Vol. 93 No. 2 pp. 7~34

고령화와 젠더 불평등 : 노인 부부의 

무급 노동을 중심으로

안미영** 

초 록

본 연구는 한국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60세 이상 

노인부부의 가사 및 돌봄 노동 시간량과 분담률의 젠더 간, 젠더 내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량은 남편

의 시간에 4배 이상이며 돌봄 노동은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전체 가사노동 시간에 대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5분의 1이 

되지 않으며 돌봄 노동은 3분의 1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는 

은퇴를 통한 남편의 가용시간 변화나 성역할 인식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개인과 가구 차원의 변인을 통제하고 가용시간론, 상대적자원론, 절대적자원

론, 사회화된 성역할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

으로 나타났으며, 남편과 아내에서 다른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남편의 

소득은 아내의 무급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아내의 소득은 남

편의 가사노동 분담률과 돌봄 노동 시간량을 증가시켰다. 아내의 가사노동분

담률은 상대적 소득에 의해 줄지 않는 젠더 전시적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소

득의 영향은 무급노동의 젠더 간 차이보다 젠더 내, 특히 노인 여성 집단내의 

차이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량보다 분담률의 차이

를 더 설명하며 돌봄 노동보다 가사노동의 차이를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의 무급노동 젠더 불평등 연구에 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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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 .2% 를 차지한다(통계청, 

2 015 ). 한국은 곧 노인비율이 15% 이상인 고령사회(A ged  society )로 진입하

게 된다.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9년 뒤인 2026년 노인 인구 비율

은 20% 로 상승한다. 유엔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일본 

27 .3% , 스위스 23 .4% , 덴마크 23 .3% , 독일 23 .2% , 스웨덴 22 .4% 로 예측되

고 있어 한국은 앞으로 10년 이내 이들 국가들과 함께 초고령 사회로 전환

될 것이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및 경제 문제에 대한 인

식과 함께 한국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고령

화 혹은 노인의 사회 및 정책 문제에 대한 학술 연구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여가 및 소비(조미라, 2016; 이소정, 2009)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는데 소득

과 건강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우해봉 · 윤인진, 2005; 최희경, 

2005; A n , 2009; 이용재, 2008; 김경아, 2008; 손병돈, 2009; 강병창, 2010;  

지은정, 2011; 천희란 · 강민아, 2011; 김진구, 2012; 김동배 외, 2012; 이원진, 

2 012 ; 이용재, 2 016 ; 장수지 · 김수영, 2 016 ). 

아직까지 학문적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고령화와 불평등의 중요한 이슈

는 무급노동의 젠더 불평등이다. 국외에서는 관련 연구가 1970년대 이후부

터 간헐적으로 진행되다가 최근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관

련 분야 연구는 몇 개에 지나지 않는데 가사노동이 노년기의 젠더관계와 심

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김영혜, 2 004 ), 여성 노인의 가사 및 돌봄 

노동의 젠더 불평등에 관해 노인 자신의 생애 구술을 통한 질적 분석(이현주, 

2 0 15 ), 한국과 캐나다 노인의 가사노동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분석

(정순희, 2005) 정도를 포함한다. 국내 연구자에 의한 무급노동의 젠더 격차

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활동인구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중장년층의 사례

를 다룬 국내 연구가 있지만(김정석, 2005; 안미영, 2015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무급노동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미시차원의 대표적인 이론은 가용시간론, 

상대적 자원론, 사회화된 성역할론이 있다. 이 이론들에 비춰보면 노인부부

의 무급노동 젠더 불평등은 흥미로운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노년기에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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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서 대다수가 경험하는 은퇴는 개인의 가용시간과 소득 자원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세대는 비노인 세대에 비해 남녀 모두 대체적

으로 더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다. 통계청의 장례가구추계에 따

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주의 55 .5% 가 배우자가 있다. 노인 세대

의 과반 이상이 파트너쉽 관계라는 것,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는 것을 고려하면 무급노동의 젠더 불평등은 고령화와 불평등의 주요한 이

슈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노인의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 젠더격차의 실태를 분

석하고 둘째 한국 노인의 무급 노동의 젠더 간, 젠더 내 불평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 기존 연구는 주로 생애과정접근법

(L ifeco u rse  ap p ro ach )을 사용해 왔는데 특히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 변화에 

따른 무급 노동 분배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생애과정접

근법의 한계에 대한 논의 및 국내 학자들의 경제활동인구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급노동의 젠더 불평등 연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노인부부의 무급 노동 젠더 격차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 부부의 무급 노

동 젠더 불평등에 대한 첫 연구로서 한국의 고령화와 젠더 불평등 논의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Ⅱ. 노인 부부 무급노동의 젠더 불평등

노인의 무급노동 젠더 불평등에 관한 최근 국외 연구는 생애과정접근을

(L ifeco u rse  app ro ach ) 주로 활용해왔는데 은퇴가 가사노동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 관련 연구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지속가설은 은퇴 이후 가사노동 분배는 은퇴 이전의 불평등 상태의 지속이

라고 주장한다(B u rbak er an d  K in se l, 1985; S z inovacz , 1980; K eith  an d  

Scha fer, 1 986 ). 이러한 주장은 사회화된 성역할론에 그 근거를 둔다. 몇몇 

연구가 이 가설을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H an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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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d g es(2007)는 Survey o f H ealth , A geing and R etirem ent in  Europe 2004년 

자료를 사용하여 스웨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

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의 50세 이상 커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과 가용시간의 영향도 발견하였으나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지

고 있는 경우 불평등한 분배가 강하게 발현됨을 발견하였다. So lom on  et a l 

(2004 )은 은퇴는 가용시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은퇴 전에 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남성은 은퇴 이후 가사노동을 증가시킬 것이라 예측하

였다. 그러나 미국의 N atio na l Su rvey  o f F am ilies and  H o useh o ld 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보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진 남성은 은퇴 이후 더 많은 시간

을 가사노동에 할애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수렴가설은 은퇴 이후 가사노동의 젠더 격차는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데(G au th ier and  Sm eed ing , 2 003 ; L eo p ld  an d  Sk op ek , 2015 ) 그 원인으로 

은퇴에 따른 가용시간의 변화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987- 1988

년에 수집된 N atio na l Su rvey  o f F am ilies an d  H o useh o ld s 자료를 가지고 

Sz inovacz and  H arp ster(1994 )는 55- 72세 남편과 50- 72세 아내를 대상으

로 분석하여 지속가설에 반하는 경험적 근거를 발견한다. 일하는 아내와 사

는 은퇴한 남편은 남성적 가사노동(집수리하기/ 정원관리) 시간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업주부와 사는 일하는 남편에 비해 전업주부와 

사는 은퇴한 남편은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한 남편과 사는 전업주부인 아내는 일하는 남편과 사는 전업주부인 아

내에 비해 여성적 가사노동에 적은 시간을 할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 au th ier an d  Sm eed ing (2003 )은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이탈리

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의 1987에서 1992년에 수집된 생활

시간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은퇴에 따른 가용시간의 증가는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의 증가와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의 감소를 가져와 젠더 격차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L epo ld  and  Sk opek (2015 )는 독일의 남성부양자 가족을 

대상으로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남편의 은퇴에 따라 남성의 가사 노동 시

간이 증가하는데 특히 집수리하기나 정원관리등을 포함한 남성적 가사노동

의 증가를 발견하였다. 

기존 연구는 은퇴라는 생애사가 무급노동 젠더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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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리하면 생애사관점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는 대

부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은퇴 전과 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가용시간

의 변화와 성역할 인식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은퇴를 통한 가용

시간 변화에 따른 젠더 격차 감소 혹은 성역할 인식에 따른 젠더 격차 지속

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첫째 노인세대는 경제활동 인구

계층과 다른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집단이다. 은

퇴에 대한 경험도 다양하며 남녀의 성역할 인식 차이 역시 젊은 세대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노인 세대의 무급노동 불평등에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 자원의 영향은 중요한데 대부분의 연구가 가용시간이라는 자원의 변화

에만 집중하고 소득 자원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다. 대표적으로 Sz inovacz and  H arp ster(1994 )는 남편의 소득은 남편의 가

사노동시간을 줄이는 반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을 발견하였다. 반면 아내의 소득은 남편과 아내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 ank  and  Judges(2007 )는 소득이 아내

와 비슷한 남편에 비해 소득이 높은 남편은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

는 것을 발견하였다. 노인 부부의 무급노동 분배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소득 자원의 영향은 특히 한국 사례에 중요하다 할 수 있다.  O E C D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65세 이상 남성의 고용율은 41 .1%  여성은 

22 .9% 로 높은 노동시장 참여는 한국노인의 경제적 특성 중 하나이다. 

O E C D  국가 평균인 남성 18 .9%  여성 9 .7% 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O E C D , 2017 )

따라서 노인 세대의 무급노동 젠더 불평등은 경제활동인구와 마찬가지로 

가용시간, 상대적/절대적 자원, 사회화된 성역할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

렇다면 한국 노인 부부의 무급노동에 가용시간, 소득, 성역할 인식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 도출을 위해 가사노동 젠더 차이에 관한 미시차

원의 이론 즉 가용시가론, 상대적 자원론, 절대적 자원론, 사회화된 성역할

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학자들에 의한 경제활동인구 계층을 대상으

로 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용시간론은 유급노동시간에 반비례하며 남녀 모두 유급 노동 시간이 

적으면 남은 시간을 무급 노동에 할애한다는 주장이다 (B loo d  an d  W o l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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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 상대적 자원론은 경제적 협상에 따른 교환론에 그 근간을 둔다. 교육

수준이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획득한 자원의 수준이 높은 자는 경제적 협

상력을 발휘하여 누구나 피하려고 하는 노동(예를 들어 가사노동)을 줄인다

는 가설이다(B eck er, 1 981 ). 상대적 자원론은 가용시간론과 동일하게 젠더 

중립적인 이론이다. G up ta (2007 )는 상대적 자원론은 통계적 우연의 산실이

라고 혹평하며 절대적 수준의 자원을 강조한다. 즉 상대적 소득이 아닌 여

성의 절대적 소득이 가족 내 가사노동에 대한 협상을 발현시킨다는 것이다. 

사회화된 성역할론은 성별 분업은 사회화된 성역할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한

다(C overm an , 1 985 ; W est and  Z im m erm an , 1 987 ). 학자들은 사회화된 성

역할 측정을 위해 성역할인식에 주목하였고 성역할 인식은 자원의 경제적 

협상력을 와해시켜 젠더 전시적(G en d er d isp lay ) 행태를 만들어 내기도 한

다고 주장하였다(B rin es, 1994; G reen ste in , 2 000 ). 경제적 자원이 배우자보

다 높은 여성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에 비해 더 적은 시간을 가사

노동에 할애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아내보다 소득이 낮은 남편이 

아내보다 소득이 높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지 않

는 행태도 해당한다. 이러한 행태를 젠더 전시(G end er d isp lay ), 젠더 수행

(D o ing  gender) 혹은 일탈적인 성역할 중화론(D ev ian t gender n eu tra liza tion )

등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젠더 전시 용어를 사용한다. 흥미

롭게도 Iv ersen  an d  R o sen b lu th (2006 )는 성별 역시 사회화된 성역할에 부

합하기 위한 행태의 원인기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설문지 응답자들은 그들

의 성역할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성별 역시 사회화된 성역할에 부합하는 행태의 주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 

한국 학자들의 비노인세대 즉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가사노동분배

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의 가설을 도출하는데 유용하다.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1999년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활용한 손문금(2005 )은 

20- 59세 가구주 배우자로 구성된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유급노동시간의 부적 영향관계를 발견하였고 여성

의 가사노동시간은 종사상지위, 직업, 그리고 연령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발견하였다. 2 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한 김수정과 김은지(2007 )는 

여성의 높은 수준의 가사노동은 상대적 자원에 의한 젠더보상이라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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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역할 인식, 가용시간 그리고 상대적 소득을 모두 포함한 은기수(2009 )

의 연구는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 55세 유배우 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역할 인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부간의 상대

적 시간 제약과 상대적 소득의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배호중

(2015 )은 2009년 생활시간 조사를 활용하여 부부의 상대적 소득 관계를 유

형화 하여 분석한 결과 맞벌이 가구의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홑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비해 긴 것을 발견하였다. 김소영과 진미정(2016 )은 

2004 , 2009 , 2014년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10년간 아내의 가사

노동시간이 감소했음을 발견하고 그 원인으로 아내의 소득비중, 고학력화,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가용시간 등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오지혜(2016 )는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 1-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절대적 소득과 

상대적 소득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절대 및 상대소득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

을 가지고 있으나 둘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절대소득의 영향이 감소하는 것

을 발견하였다. 

기존 연구는 주요 변인에 대한 개념화와 조작화가 다양하고 연구샘플 선

정 방식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으로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포함하

기도 하고(조미라 · 윤수경, 2014 ) 쇼핑시간을 가사노동에 포함 해야 하는지

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거나(허수연, 2 008 ), 가사노동은 쇼핑을 포함한 가정

관리 행위로 돌봄 노동은 가족 돌보기로 정하는 등(안미영, 2 016 ) 다양하다. 

성역할 인식, 상대적 자원, 가용시간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안미영(2016 )과 

은기수(2014 )의 연구를 포함하여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통제 변인으로 포

함된 변수 역시 상당히 다양하며 건강상태가 무급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Sz in o vacz and  H arp ster, 1994 ) 이를 포

함한 연구는 몇몇 연구에 지나지 않는다(안미영, 2 016 , 2017 ). 따라서 한국 

부부의 무급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일반론을 도출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 것은 가

용시간의 영향, 상대적 자원 특히 소득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은 남편의 

소득에 영향을 받는 반면 아내의 소득이 본인의 무급노동을 줄이거나 남편

의 무급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는 미비하다. 또한 남성의 무급노동

은 본인의 성역할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여성의 경우 영향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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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기 어렵다. 

비노인세대에 대한 무급노동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가 예측하는 바를 

노인부부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가?  무급노동에 관한 연구는 가족시스

템이론(B ro derick , and  Sm ith , 1 979 )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커플간 자원의 

상호의존을 가정한다. 자원의 젠더 차이가 클수록 해당 자원이 무급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B ian ch i e t a l, 2 000 ; B ittm an  et a l, 2 003 ). 그렇다면 한

국 노인 부부의 무급노동에 가용시간의 영향은 주요할 수 있다. 비벌이 부

부의 비율이 비노인세대 보다 높지만 노동시장 참여율의 젠더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소득자원 차원을 생각해보면 영향이 복합적일 수 있는데 이유는 

노인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는 심각한 반면 남성의 부양자 역할은 젊은 

세대 남성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성의 부양자 역할 감소는 아내가 

무급노동에 경제적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노인 부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국외 연구와 같이 남편의 소득이 

본인 가사노동에는 영향을 미치나 아내의 가사노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Sz inovacz and  H arp ster, 1994 ). 노인세대 남성과 아내의 성역할 

인식의 차이는 비노인세대에 비해 낮다.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에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포

함한 응답율이 59세 이하 인구 중 30 .1% 인 반면 60세 이상인구는 53 .8% 로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주하 외, 2 015 ). 따라서 노인 부부의 무급노

동은 성역할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거나 그 수준이 미비할 것이다. 반

면 성별은 사회화된 성역할론에 대한 인자로서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주요하

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분석적 이슈는 무엇

의 젠더 불평등(G en d er in eq ua litie s o f w h a t? )인가에 관한 것이다. 안미영

(2016 )은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와 무급노동의 젠더 불평등 연구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시간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시

간량 혹은 분담률(아내 혹은 남편의 무급노동 시간이 부부의 전체 무급노동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혹은 분배 형태 (평등 혹은 불평등)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분명히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젠더 불평등에 대한 

이해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G reen ste in (2000 )의 연구는 시간량과 분담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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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에게서 젠더 전시적 행태를 발견하는데 이는 분담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는 시간량과 분담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기로 한다. 

아직까지 개념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 즉 무급노동의 종류에 따른 젠더 불평등의 상이함이다. 

앞서 언급한 가용시간론, 사회화된 성역할론, 상대적 자원론 모두 가사노동

을 중심으로 도출 및 검증된 이론들이다. 국내 학자들에 의한 연구도 대부

분 가사노동을 다루고 있다. 돌봄 노동도 가사노동과 비슷하게 경제적 효율

성과 합리성 혹은 사회화된 성역할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가?  안미영

(2016 )은 고용형태와 무급노동의 젠더 불평등을 분석하면서 가사노동과 돌

봄 노동에 미치는 인자는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을 대

상으로 하여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을 분리해서 분석하여 향후 연구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주로 남녀

간 즉 젠더 간 차이에 관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젠더 내 격차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며(안미영, 2016 ) 특히 경제적 교환

력과 젠더 전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B rin es (1994 )와 G reen ste in  

(2000 )과 같이 남성 집단, 여성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노인 부부의 무급노동은 여성의 몫일 것이다. 

둘째 한국 노인 부부의 무급 노동 젠더 간 차이는 가용시간, 소득, 성역할 

인식에 비해 성별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한국 노인 부부의 무급 노동 젠더 내 차이에 가용시간이 미치는 영향

은 주요할 것이다

넷째 한국 노인 부부의 무급노동 젠더 내 차이에 사회화된 성역할로서 

성별의 영향은 주요한 반면 성역할 인식의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16 여성연구

다섯째 한국 노인 부부의 무급노동 젠더 내 차이에 소득이 미치는 영향은 

주요하게 나타날 것이며 경제적 교환과 젠더 전시로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샘플, 변수, 측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2014년도 자료의 응답자와 배우자 연

령이 만 60세 이상이며 동거하는 부부를 연구샘플로 선정하여 설명변인이

나 통제변인이 결측인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2 ,659  부부

가 선정되었다. 종속 변인인 가사노동은 생활시간조사의 가정관리 항목에 

포함된 세부 행위를 모두 포함하였고 가정관리와 관련한 이동시간도 포함하

였다. 돌봄 노동은 가족 및 가구원 돌봄의 세부 행위와 돌봄행위와 관련한 

이동시간도 포함하였다. 가정관리는 음식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 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관리, 애완 동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를 포함한다.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는 아이,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동거 가구원에 대한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를 포함한다. 무급노동은 시간

량과 분담률로 측정하였는데 분담률은 부부 시간 총량 중 본인의 시간이 차

지하는 비율이다. 

원인변인은 가용시간, 절대소득, 상대소득 그리고 성역할 인식, 성별이며 

다음과 같이 조작화 하였다. 가용시간은 유급노동시간으로 측정하였으며 주

업과 부업을 포함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소득을 구간으로 수집한다. 중간

값을 구간값으로 변환하여 절대적 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상대적 소득은 

Sø ren sen  and  M cL anahan (1987)의 경제적의존성(E conom ic d ependency)

((본인의 소득-배우자의 소득) / (본인의 소득+ 배우자의 소득))을 활용하였다. 

경제적 의존성은 + 1에서 –1값 사이를 취하는데 + 1은 완전한 경제적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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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이 경제적 의존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1은 그 반대이며 0은 

본인과 배우자 소득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부는 경제적 의존 관계가 아니

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경제적 독립성 용어

를 사용한다. 즉 값이 클수록 경제적으로 덜 의존적임을 의미한다. 성역할 

인식은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  에 대한 동의 정도에 관한 결과를 활용하

여 적극찬성과 약간찬성을 포함하여 전통(0 ) 혹은 약간반대와 적극반대를 

포함하여 진보(1 )로 구분하였다. 남성(0 ) 여성(1 )로 구분하였다. 

통제변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요일 그리고 총가구소득을 포

함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0 ) , 2 - 3년제 대학 이상(1 )으로 구분

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

우 나쁨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는데 본 연구는 보통이상의 건강상태

(0 ) 건강 안좋음(1 )으로 구분하였다.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수

집한 자료는 평일(0 )과 주말(1 )로 구분하였다. 본인과 배우자의 인구경제

학적 정보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생활시간 조사는 동거 가구원 중 1 0세 

미만 가구원과 돌봄이 필요한 성인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을 의존 가구원이라는 새로운 변인으로 생성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2. 분석에 사용한 변인에 관한 기술 통계 정보 

<표 1>은 주요변인에 관한 기술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남편의 평균 연령은 

71 .3세 여성은 67 .9세였다. 남편의 하루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355 .5분 아내는 

321 .1분 이였다. 남편의 월평균 소득은 143 .9만원 아내의 소득은 51 .7만원

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상대적으로 더 독립적이며 아내는 의존적인데, 남편의 

독립성은 0 .44  아내는 –0 .44  였다. 남편의 58 .9% 와 아내의 43 .5% 가 전통적

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의 80 .6% 와 아내의 91 .1% 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46% 와 아내의 33 .4% 가 경제활동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부의 평균 가구소득은 230 .6만원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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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81 .3% 와 아내의 74.5% 로 보통이상의 건강상태라고 응답하였다. 10세 

미만아동과 돌봄이 필요한 성인 가구원의 비율은 11 .7% 로 나타났다.

<표 1> 분석에 사용한 변수에 관한 샘플의 기술 통계 정보(평균/표준편차) 

(비율) (가중치 적용) 

남 성 여 성

연령 71.3/ 6.46 67.9/ 5.94

유급노동시간(분) 355.5/ 165.1 321.1/ 153.2

월평균 소득(만원) 143.9/ 113.5 51.7/ 68.2

경제적 독립성 0.44/ 0.53 -0.44/ 0.53

성역할인식
전통 58.9 43.5

진보 41.1 56.5

경제활동
참여 46 33.4

미참여 54 66.6

교육수준
저학력 80.6 91.1

고학력 19.4 8.9

건강상태 
보통이상 81.3 74.5

안좋음 18.7 25.5

요일 
평일 66.8 74.1

주말 33.2 25.9

의존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 11.7

연 평균 가구소득(만원) 230.6/ 154.7

Ⅳ. 분석 결과

1. 노인 부부의 가사 및 돌봄 노동  

<표 2>는 가사 및 돌봄 노동 시간량과 분담률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남

편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5 7 .8분이고 여성은 23 8 .5분으로 6 0세 이상 

기혼 노인 여성은 60세 이상 노인 남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시간을 가사

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하루 평균 돌봄 노동시간은 43 .1

분 아내는 77 .9분으로 아내는 두 배 가까운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고 있었

다. 남편의 평균 가사노동 분담률은 1 8 .5 %  아내의 분담률은 8 1 .4 % 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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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남편의 돌봄 분담률은 34 .1% 인 반면 아내의 분담률은 6 5 .9 % 로 나타

났다.  

<표 2> 노인 부부의 무급 노동 (평균/표준편차)(비율)(가중치 적용)

남 편 아 내

가사노동 시간량 57.8/ 77.7 238.5/ 122.8

돌봄노동 시간량 43.1/ 83.6 77.9/ 112.4

가사노동  분담률 18.5/ 22.4 81.4/ 22.6

돌봄노동  분담률 34.1/ 42.5 65.9/ 42.0

주 :  본인과 배우자의 총 가사와 돌봄 노동시간이 0보다 큰 부부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2. 60세 이상 기혼 부부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3 >은 노인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성별에 의해 주요하게 영향을 받아 여성은 남성에 비해 

1 6 6 .4배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었다. 소득이나 성역할 인식은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본인의 유급노동시간은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가사노동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수준에 의해 주

요하게 달라졌는데 본인의 건강이 좋거나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

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가구원은 가사노동시간량을 줄이고 있

었다. 남편과 아내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편의 가사노동 차이는 그들

의 유급노동시간, 아내의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유급노동시간이 

적을수록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시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본인의 유급노동시간, 본인 소득,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유급

노동시간이 길수록, 본인의 소득이 많을수록,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이 짧을

수록 본인의 가사노동 시간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 

집단 내 가사노동 차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의존가구는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량 차이에는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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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편 아내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본인 유급노동시간
-0.14***
(0.01) 

0.26 
(3.87) 

-0.06*** 
(0.01) 

0.27 
(3.73) 

-0.27*** 
(0.03) 

0.25 
(4.06) 

본인 소득
-0.05 
(0.03) 

0.31 
(3.20) 

-0.03 
(0.03) 

0.32 
(3.17) 

-0.19*** 
(0.06) 

0.38 
(2.64) 

본인 성역할 인식
0.95 
(2.91) 

0.88 
(1.13) 

4.29 
(3.17) 

0.90 
(1.12) 

0.78 
(4.85) 

0.89 
(1.12) 

경제적 독립성
-4.40 
(4.30) 

0.23 
(4.43) 

7.94 
(5.23) 

0.30 
(3.33) 

4.05 
(8.02) 

0.30 
(3.33) 

배우자 유급노동시간
0.02 
(0.01) 

0.26 
(3.87) 

-0.01 
(0.02) 

0.25 
(4.05) 

0.04* 
(0.02) 

0.27 
(3.73) 

배우자 소득
-0.01 
(0.02) 

0.34 
(2.98) 

0.08* 
(0.04) 

0.39 
(2.60) 

-0.01 
(0.04) 

0.37 
(2.74) 

배우자 성역할인식
-5.10+ 
(2.91) 

0.88 
(1.13) 

-3.55 
(3.16) 

0.90 
(1.12) 

-4.47 
(4.85) 

0.90 
(1.12) 

본인 나이
-0.35 
(0.36) 

0.36 
(2.80) 

-0.15 
(0.39) 

0.37 
(2.74) 

-0.21 
(0.60) 

0.39 
(2.58) 

본인 교육
-4.36 
(4.98) 

0.72 
(1.39) 

-6.73 
(4.68) 

0.70 
(1.43) 

-3.04 
(10.72) 

0.73 
(1.37) 

본인 경활여부
-1.45 
(5.35) 

0.27 
(3.70) 

8.45 
(5.55) 

0.29 
(3.50) 

-24.53* 
(9.51) 

0.25 
(4.02) 

본인 건강
-18.44*** 
(3.48) 

0.88 
(1.13) 

-17.68*** 
(4.02) 

0.87 
(1.15) 

-16.73*** 
(5.46) 

0.90 
(1.12) 

배우자 연령
-0.25 
(0.36) 

0.37 
(2.74) 

0.08 
(0.39) 

0.40 
(2.52) 

-0.57 
(0.59) 

0.37 
(2.69) 

배우자 교육
-10.98* 
(4.98) 

0.72 
(1.39) 

0.29 
(6.99) 

0.73 
(1.37) 

-19.12* 
(7.16) 

0.70 
(1.43) 

배우자 경활여부
-5.46 
(5.35) 

0.27 
(3.69) 

-12.35 
(6.19) 

0.25 
(4.00) 

1.16 
(8.49) 

0.29 
(3.49) 

배우자 건강
13.77*** 
(3.50) 

0.90 
(1.11) 

13.83*** 
(3.61) 

0.89 
(1.12) 

12.77* 
(6.19) 

0.91 
(1.10) 

연평균소득
0.02 
(0.02) 

0.42 
(2.40) 

0.00 
(0.02) 

0.38 
(2.63) 

0.04+ 
(0.02) 

0.45 
(2.22) 

의존가구원 여부
-15.19** 
(4.45) 

0.95 
(1.06) 

-0.07 
(4.83) 

0.94 
(1.07) 

-30.06*** 
(7.41) 

0.94 
(1.07) 

<표 3> 60세 이상 기혼 노인의 가사노동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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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주말
- 2.41 
(2.81) 

0.99 
(1.01) 

-3.15 
(3.00) 

0.99 
(1.01) 

0.43 
(4.74) 

0.98 
(1.02) 

성별
166.39*** 
(4.34) 

0.40 
(2.51) 

상수
-29.26
(21.79)

77.48***
(22.84)

346.11***
(34.86)

Adjusted R
2 0.47*** 0.04*** 0.1***

Durbin - Watson 1.586 1.566 1.617

주 : †p<0 .1 , * p<0 .05 , ** p<0 .01 , *** p<0 .001

<표 4>  60세 이상 기혼 노인의 가사노동 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률은 본인의 유급노동시

간, 본인 소득,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 배우자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본인의 유급노동시간과 소득은 그 양이 커지면 가사노동 분담률을 줄이고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 길고 소득이 높으면 본인의 분담률은 증가하였다. 

성별은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노인의 가사노

동 분담률은 남성의 59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시간량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수준은 가사노동 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들의 가사노동 분담률 차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과 배우

자의 소득에 의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가사노동 분담률 

차이는 남편 그룹과 동일하게 본인과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 그룹과 달리 본인의 소득과 경제적 독립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소득이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에 비해 가사노동 분담률이 낮은 반면 경제적 독립성이 높은 아내는 낮

은 아내에 비해 가사노동 분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교

환과 젠더 전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남편과 달

리 아내의 가사노동 분담률 차이는 배우자의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가구원의 존재는 남편에게는 가사노동 분담률의 증가

를 아내에게는 감소를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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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남 편 아 내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본인 유급노동시간
-0.03*** 
(0.003) 

0.26 
(3.87) 

-0.03***
(0.004) 

0.27 
(3.73) 

-0.03*** 
(0.01) 

0.25 
(4.06) 

본인 소득
-0.02* 
(0.01) 

0.31 
(3.20) 

-0.01+ 
(0.01) 

0.32 
(3.17) 

-0.04*** 
(0.01) 

0.38 
(2.64) 

본인 성역할 인식
1.08+ 
(0.62) 

0.88 
(1.13) 

1.69+ 
(0.88) 

0.90 
(1.12) 

0.34 
(0.87) 

0.89 
(1.12) 

경제적 독립성
0.98 
(0.91) 

0.23 
(4.43) 

2.66+ 
(1.45) 

0.30 
(3.33) 

3.20* 
(1.45) 

0.30 
(3.33) 

배우자 유급노동시간
0.03*** 
(0.003)

0.26 
(3.87) 

0.03*** 
(0.01) 

0.25 
(4.05) 

0.03*** 
(0.004) 

0.27 
(3.73) 

배우자 소득
0.02*** 
(0.01) 

0.34 
(2.98) 

0.04*** 
(0.01) 

0.39 
(2.60) 

0.01 
(0.01) 

0.37 
(2.74) 

배우자 성역할인식
-1.04+ 
(0.62) 

0.88 
(1.13) 

-0.25 
(0.88) 

0.90 
(1.12) 

-1.69+ 
(0.88) 

0.90 
(1.12) 

본인 나이
-0.04 
(0.08) 

0.36 
(2.80) 

-0.07 
(0.11) 

0.37 
(2.74) 

-0.01 
(0.11) 

0.39 
(2.58) 

본인 교육
0.62 
(1.06) 

0.72 
(1.39) 

0.35 
(1.29) 

0.70 
(1.43) 

-0.68 
(1.93) 

0.73 
(1.37) 

본인 경활여부
-1.25 
(1.14) 

0.27 
(3.70) 

0.34 
(1.54) 

0.29 
(3.50) 

-2.55 
(1.71) 

0.25 
(4.02) 

본인 건강
-6.29*** 
(0.74) 

0.88 
(1.13) 

-5.68*** 
(1.11) 

0.87 
(1.15) 

-6.73*** 
(0.98) 

0.90 
(1.12) 

배우자 연령
0.06 
(0.08) 

0.37 
(2.74) 

0.03 
(0.11) 

0.40 
(2.52) 

0.08 
(0.11) 

0.37 
(2.69) 

배우자 교육
-0.82 
(1.06) 

0.72 
(1.39) 

0.61 
(1.94) 

0.73 
(1.37) 

-0.66 
(1.29) 

0.70 
(1.43) 

배우자 경활여부
1.34 
(1.14) 

0.27 
(3.69) 

2.54 
(1.71) 

0.25 
(4.00) 

-0.13 
(1.53) 

0.29 
(3.49) 

배우자 건강
5.31*** 
(0.74) 

0.90 
(1.11) 

5.97*** 
(1.00) 

0.89 
(1.12) 

4.26*** 
(1.12) 

0.91 
(1.10) 

연평균소득
0.00 
(0.003) 

0.42 
(2.40) 

0.00 
(0.01) 

0.38 
(2.63) 

0.001 
(0.004) 

0.45 
(2.22) 

의존가구원 여부
-0.09 
(0.95) 

0.95 
(1.06) 

4.51*** 
(1.34) 

0.94 
(1.07) 

-4.73*** 
(1.34) 

0.94 
(1.07) 

주중주말
0.18 
(0.60) 

0.99 
(1.01) 

-0.71 
(0.83) 

0.99 
(1.01) 

1.18 
(0.86) 

0.98 
(1.02) 

성별
59.26*** 
(0.92) 

0.40 
(2.51) 

상수
-39.82***
(4.63)

18.05***
(6.32)

80.33***
(6.29)

Adjusted R2 0.7*** 0.09*** 0.09***

Durbin-Watson 1.506 1.501 1.533

<표 4> 60세 이상 기혼 노인의 가사노동 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주 : †p<0 .1 , * p<0 .05 , ** p<0 .01 , *** p<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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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남 편 아 내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본인 유급노동시간
-0.09***
(0.03) 

0.24 
(4.11) 

-0.10*** 
(0.03) 

0.25 
(3.98) 

-0.07 
(0.05) 

0.24 
(4.22) 

본인 소득
-0.04 
(0.04) 

0.33 
(3.05) 

-0.08 
(0.05) 

0.32 
(3.10) 

0.04 
(0.09) 

0.42 
(2.37) 

본인 성역할 인식
3.93 
(5.41) 

0.87 
(1.15) 

2.75 
(6.61) 

0.88 
(1.14) 

5.13 
(8.68) 

0.86 
(1.16) 

경제적 독립성
7.41 
(7.28) 

0.24 
(4.11) 

19.80 
(9.92) 

0.33 
(3.03) 

5.93 
(12.83) 

0.33 
(3.04) 

배우자 유급노동시간
0.00 
(0.03) 

0.25 
(4.09) 

0.03 
(0.04) 

0.24 
(4.21) 

-0.01 
(0.04) 

0.25 
(3.94) 

배우자 소득
0.02 
(0.04) 

0.36 
(2.82) 

0.19*** 
(0.07) 

0.43 
(2.33) 

-0.06 
(0.06) 

0.38 
(2.66) 

배우자 성역할인식
0.09 
(5.41) 

0.87 
(1.15) 

4.31 
(6.67) 

0.88 
(1.14) 

-0.73 
(8.57) 

0.87 
(1.15) 

3. 60세 이상 기혼 부부의 돌봄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5>  60세 이상 기혼 노인의 돌봄 노동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노인 부부 전체의 돌봄 노동 시간량은 본인의 유급

노동시간이 길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과 달리 본인의 연령

이 높으면 적은 시간을 돌봄 노동에 할애하였고 배우자의 건강 수준은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반면 본인의 건강이 좋으면 돌봄 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사회화된 성역할로 분석에 포함된 성별과 성역할 

인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기혼 남성의 돌봄 노동

시간의 차이는 본인의 가용시간과 배우자의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유

급노동시간이 긴 남성은 짧은 남성에 비해 돌봄 노동에 적은 시간을 할애하

고 아내의 소득이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돌봄 노동

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돌봄 노동시간은 본인의 나이, 건강 

그리고 의존가구원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의존가구원이 없으면 돌봄 노동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60세 이상 기혼 노인의 돌봄 노동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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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나이
-2.86*** 

(0.68) 

0.37 

(2.67) 

-1.76* 

(0.83) 

0.37 

(2.72) 

-3.98***

(1.10) 

0.41 

(2.46) 

본인 교육
11.05 

(8.49) 

0.72 

(1.39) 

19.47* 

(9.09) 

0.69 

(1.46) 

0.61 

(17.37) 

0.76 

(1.32) 

본인 경활여부
8.75 

(10.44) 

0.25 

(3.94) 

-13.37 

(12.01) 

0.26 

(3.80) 

33.41+ 

(18.39) 

0.24 

(4.15) 

본인 건강
-15.88* 

(6.26) 

0.88 

(1.14) 

-9.26 

(8.19) 

0.84 

(1.19) 

-20.53* 

(9.41) 

0.89 

(1.13) 

배우자 연령
0.06 

(0.66) 

0.39 

(2.58) 

-0.42 

(0.84) 

0.42 

(2.41) 

0.26 

(1.05) 

0.38 

(2.62) 

배우자 교육
12.97 

(8.49) 

0.72 

(1.39) 

-4.91 

(13.42) 

0.76 

(1.31) 

22.92 

(11.73) 

0.69 

(1.46) 

배우자 경활여부
-1.79 

(10.39) 

0.26 

(3.91) 

5.43 

(14.20) 

0.24 

(4.12) 

-3.57 

(15.37) 

0.27 

(3.73) 

배우자 건강
9.84 

(6.29) 

0.90 

(1.11) 

8.85 

(7.42) 

0.88 

(1.13) 

8.10 

(10.48) 

0.89 

(1.13) 

연평균소득
-0.02 

(0.02) 

0.45 

(2.22) 

-0.03 

(0.03) 

0.41 

(2.46) 

0.00 

(0.04) 

0.48 

(2.07) 

의존가구원 여부
9.98 

(6.14) 

0.90 

(1.11) 

-0.25 

(7.63) 

0.88 

(1.14) 

21.67* 

(9.65) 

0.88 

(1.13) 

주중주말
3.42 

(5.21) 

0.98 

(1.02) 

1.72 

(6.33) 

0.96 

(1.04) 

7.21 

(8.39) 

0.97 

(1.03) 

성별
13.07 

(7.95) 

0.40 

(2.49) 

상수
235.48***

(42.51)

203.3***

(51.5)

303.69***

(66.76)

Adjusted R
2 0.08*** 0.05*** 0.08***

Durbin-Watson 1.64 1.671 1.664

<표 6>은 60세 이상 기혼 노인의 돌봄 노동 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노인 부부의 돌봄 노동 분담률은 본인과 배우자

의 유급노동시간과 성별에 의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노동 분담

률은 가사노동 분담률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건강과 배우자의 건강의 유의미

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사노동 분담률과 달리 본인과 배우자

의 연령에 의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편의 돌봄 노동 분담률 차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 본

인과 배우자의 건강과 나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주 : †p<0 .1 , * p<0 .05 , ** p<0 .01 , *** p<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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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남 편 아 내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

본인 유급노동시간
-0.06***

(0.01) 

0.24 

(4.11) 

-0.06***

(0.02) 

0.25 

(3.98) 

-0.06*

(0.02) 

0.24 

(4.22) 

본인 소득
-0.01 

(0.02) 

0.33 

(3.05) 

0.01 

(0.02) 

0.32 

(3.10) 

0.01 

(0.03) 

0.42 

(2.37) 

본인 성역할 인식
3.70 

(2.42) 

0.87 

(1.15) 

2.55 

(3.42) 

0.88 

(1.14) 

4.47 

(3.48) 

0.86 

(1.16) 

경제적 독립성
-2.12 

(3.25) 

0.24 

(4.11) 

-3.06 

(5.13) 

0.33 

(3.03) 

-3.41 

(5.14) 

0.33 

(3.04) 

배우자 유급노동시간
0.06*** 

(0.01) 

0.25 

(4.09) 

0.06* 

(0.02) 

0.24 

(4.21) 

0.06*** 

(0.02) 

0.25 

(3.94) 

배우자 소득
0.00 

(0.02) 

0.36 

(2.82) 

-0.01 

(0.03) 

0.43 

(2.33) 

-0.01 

(0.02) 

0.38 

(2.66) 

배우자 성역할인식
-3.82 

(2.42) 

0.87 

(1.15) 

-4.61 

(3.45) 

0.88 

(1.14) 

-2.68 

(3.44) 

0.87 

(1.15) 

본인 나이
-1.00*** 

(0.30) 

0.37 

(2.67) 

-0.77+ 

(0.43) 

0.37 

(2.72) 

-1.03* 

(0.44) 

0.41 

(2.46) 

본인 교육
0.15 

(3.79) 

0.72 

(1.39) 

-0.57 

(4.70) 

0.69 

(1.46) 

7.35 

(6.97) 

0.76 

(1.32) 

본인 경활여부
-3.77 

(4.66) 

0.25 

(3.94) 

-8.17 

(6.21) 

0.26 

(3.80) 

2.01 

(7.37) 

0.24 

(4.15) 

본인 건강
-11.63*** 

(2.80) 

0.88 

(1.14) 

-15.06*** 

(4.24) 

0.84 

(1.19) 

-8.28* 

(3.77) 

0.89 

(1.13) 

배우자 연령
0.97*** 

(0.30) 

0.39 

(2.58) 

0.92* 

(0.43) 

0.42 

(2.41) 

0.76+ 

(0.42) 

0.38 

(2.62) 

배우자 교육
0.12 

(3.79) 

0.72 

(1.39) 

-5.67 

(6.94) 

0.76 

(1.31) 

0.08 

(4.70) 

0.69 

(1.46) 

배우자 경활여부
3.10 

(4.64) 

0.26 

(3.91) 

-3.40 

(7.35) 

0.24 

(4.12) 

7.99 

(6.16) 

0.27 

(3.73) 

돌봄 노동 분담률의 차이는 남성 그룹과 동일하게 본인과 배우자의 유급노

동시간과 건강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고 남성 그룹과 달리 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의존가구원이 있으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60세 이상 기혼 노인의 돌봄 노동 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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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건강
9.44*** 

(2.81) 

0.90 

(1.11) 

9.32* 

(3.84) 

0.88 

(1.13) 

10.21* 

(4.20) 

0.89 

(1.13) 

연평균소득
0.00 

(0.01) 

0.45 

(2.22) 

-0.01 

(0.02) 

0.41 

(2.46) 

0.01 

(0.01) 

0.48 

(2.07) 

의존가구원 여부
4.27 
(2.74) 

0.90 
(1.11) 

0.36 
(3.95) 

0.88 
(1.14) 

8.06* 
(3.87) 

0.88 
(1.13) 

주중주말
-0.29 
(2.33) 

0.98 
(1.02) 

4.30 
(3.28) 

0.96 
(1.04) 

-4.58 
(3.37) 

0.97 
(1.03) 

성별
11.25*** 
(3.55) 

0.40 
(2.49) 

상수
35.8
(18.98)

45.67
(26.65)

63.22*
(26.77)

Adjusted R
2 0.17*** 0.09*** 0.09***

Durbin-Watson 1.665 1.657 1.662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60세 이상 기혼 부부의 무급노동 젠더 불평등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무급노동의 젠더 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4배 이상의 시간을 가사노동에, 2배 가까운 시간을 

돌봄 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률에서도 큰 젠더 격차가 나타

났는데 전체 부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의 기여는 20%  미만이며 돌봄 노

동은 그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전히 낮은 34% 정도였다. 둘째 무급노동의 젠

더 간 격차는 돌봄 노동시간량을 제외하고 성별에 의해 주요하게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급노동의 젠더 내 차이는 유급노동시간에 의해 

주요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본인의 유급노동시간에 의해 영

향을 받으며 아내의 돌봄 노동 시간량을 제외하고(<표 5> )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 시간량과 분담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무급노동의 젠더 내 차이에 미치는 성역할 인식의 영향은 통계학적

으로 미비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무급노동의 젠더 내 차이에 미치는 소

득의 영향은 주요하며 경제적 교환과 젠더 전시로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소득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사노동에서 

주 : †p<0 .1 , * p<0 .05 , ** p<0 .01 , *** p<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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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표 3> , <표 4> ). 흥미롭게도 남편의 절대적 소득은 아내의 무급

노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아내의 소득은 남편의 무급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소득은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과 (<표 

4> ) 남편의 돌봄 노동 시간량을(<표 5> ) 증가시켰다. 그러나 아내의 가사노

동 분담률의 차이는 젠더 전시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남편보다 소득이 높

은 아내의 가사노동 분담률은 남편보다 소득이 낮아 경제적 독립성이 낮은 

아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 

또한 소득의 영향은 젠더 간 무급노동의 차이보다 동일 젠더 내 무급노동 

차이를 더 설명하고 있었다. 소득은 돌봄노동 시간량이나 분담률의 차이보

다 가사노동의 차이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득

은 무급노동 시간량의 차이보다 분담률의 차이를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미국 고령자 부부를 대상으로 분

석한 Sz in ovacz an d  H arp ster(1994 )의 결과와 동일하게 남편의 소득은 아

내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와 달리 아내의 소

득은 본인의 가사노동 시간량과 분담률을 줄이고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과 

돌봄 노동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부부를 대

상으로 한 기존의 수렴 혹은 지속 가설의 논쟁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수렴 및 지속 가설은 주로 남성의 은퇴를 통한 노동시장참여 변화가 초래하

는 남성의 가용시간의 변화와 성역할 인식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는데 본 연

구는 노인 부부의 무급노동의 젠더 차이에 아내의 소득 자원의 영향이 중요

함을 제시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국내 연구진에 의한 경제활동인구를 대상

으로 한 연구의 일반적 결과와도 다르다. 해당 연구들은 남성의 소득은 여

성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주는 반면 아내 본인의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가

사노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비한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연구의 이론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함

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무급노동의 종류와 무엇의 젠더 불평등인

가(시간량 혹은 분담률)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

라 이론적 개념을 개발하지 않았으나 연구결과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

한다. 첫째 가용시간, 사회화된 성역할, 소득과 함께 개인과 가구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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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을 고려한 결과 시간량의 경우 모델 설명력이 분담률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사와 돌봄 노동 모두에서 발견된다. 둘째 가용시간론, 

자원론, 사회화된 성역할론은 돌봄 노동 보다 가사노동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와 <표 6>을 <표 3> , <표 4>와 비교

하면 사회화된 성역할, 소득, 가용시간의 설명정도는 돌봄 노동에서 확연하

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젠더 내 불평등을 보면 그 설명정도

가 10% 이하로 낮다. 국외 연구에서도 모델의 설명력은 일반적으로 20% 를 

넘지 않는데 예를 들어 G reen ste in (2000 )의 연구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가

사노동 시간량과 분담률을 설명하는 모델의 설명력이 5- 16%  수준이다. 모

델의 설명력이 낮음은 새로운 변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서구 학자들이 

도출한 가용시간론, 사회화된 성역할론, 상대적 자원론 이외 다른 인자가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은 향후 연구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B rin es(1994 )와 G reen ste in (2000 )이 제시하듯 경제 협상

과 젠더 전시가 노인 세대의 무급노동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

여준다. 향후 젠더 전시가 발현되는 조건을 규명하는 연구가 흥미로울 것이

다. 노인 부부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의해 주요

하게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건강의 젠더 불평등 문제를 고려하면 계층 

간 부부의 건강 격차가 가용시간, 상대적 자원 그리고 성역할 인식과 어떠

한 관계에서 무급노동의 불평등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흥미로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 기혼 여성의 돌봄 노동은 10세 이상 아동이나 돌

봄이 필요한 성인에 의해 주요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가구원

은 노인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량

이나 분담률은 줄이고 돌봄 노동 시간량이나 분담률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가구원은 노인 기혼 여성에게 주요한 돌봄 노동 부담으로 작

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돌봄 정책이 노인 기혼 여성의 무급 노동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흥미로울 것이다. 

한국 노인 여성의 소득 자원에 의한 협상력은 젠더 불평등에 긍정적인 

함의를 제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존재하는 젠더 전시적 행태는 소득 자원

에 의한 협상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노인 기혼 여성의 경제적 협상력의 한

계는 노동시장참여률, 직종, 고용형태, 임금 등의 남녀 격차가 원인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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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의 심각한 젠더 격차가 원인일 수 있다. 노동

시장참여와 공적 이전의 젠더 격차의 감소는 빠른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한국 노인 가구의 무급노동 젠더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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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 ender Division of Labour at Home among 
Older Couples in South K orea 

Mi Young An**

This article examines gender division of labour among older couples in 

South Korea. We drew 2,659 couples aged 60 and over from Time Use 

Survey in 2014 to test time availability, absolute and relative income and 

gender. Gender differences in domestic chores and care work are sig-

nificant; older women’s time spent on domestic chores is more than four 

times larger than that of mens and older women spend twice more on 

care work than male counterparts. Unlike previous studies which high-

lighted changes in time availability or gender ideology, this article sug-

gests that income matters for gender division of labour at home in old 

age which effects are complex. Older women’s income not only reduces 

unpaid work of their own but also their husbands’ unpaid work. By con-

trast, husband’s income does not make influence on the wifes’ time on 

unpaid work. Nonetheless, relative income shows that Korean older 

women do gender display that those economically more independent 

spend no less time on domestic chores than wives more economically 

dependent. 

Keywords : older couples, gender inequality, family, housework, car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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